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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남지역아동센터로 출발하기 전, 팀원들 모두가 이화봉사단 경험이 처음인 탓에 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하지는 않을까, 아이들이 우리 말을 잘 따라줄까 하는 여러 가지 걱정이 들었다. 
그러나 4박 5일 간의 봉사 기간 동안 팀원들과도 친해지고 아이들과도 어울리며 우려한 것
과는 달리 순조롭게 활동을 마칠 수 있었다. 비록 스무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을 통제하고 
집중시키는 일은 어려웠지만 일정을 끝내고 나니 아이들과 정이 들어 헤어지기 아쉬웠다. 
이전의 단발성의 봉사 활동과는 달리 팀을 짜서 몇 박 며칠 간 봉사를 한 것은 처음이었으
나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게 되어 다행이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이화봉사단에 지원하
고 싶다.

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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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이화봉사단은 대학 입학 후 첫 정식 봉사활동이었다. 봉사에 관심은 많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봉사에 대한 열정이 생기지는 않았었다. 그래서 이화봉사단은 조금 다를 것이
라 생각하고 용기를 내어 지원을 했는데, 2018년에 가장 잘 한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준비 과정 내내 아이들을 만난다는 것이 설레기도 했지만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막상 센터에 도착해 
아이들을 보니 부담감보다는 잘 해야겠다는 자신감이 생겨났고,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소통
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다. 그리고 센터 상황에 맞게 일정이 조정되고 계획과 다르게 프로
그램이 진행될 때도 있었지만 거듭되는 회의를 통해 의견을 주고받으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쉴 틈 없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하느라 힘들기도 했지만 힘든 걸 보상하고도 
남을 정도로 뿌듯했다. 벗들과 함께 하면서 서로에게 배울 점도 많았고, 순수하고 착한 아이
들에게서 긍정적인 기운을 얻어갈 수 있었다. 4-5일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이화봉사단을 통
해 많은 걸 배우고 느끼며 성장할 수 있었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을 만
들 수 있었다.

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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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이화봉사단을 참여하고는 적극 추천한다는 친구를 따라 이번 겨울 이화봉사단을 신
청하게 되었다. 팀원 모두 이화봉사단 활동이 처음이었기에 기획서를 제출하고 매 피드백마
다 수정할 부분이 많았다. 그래도 아이들 연령을 고려해서 초등학생들의 관심사를 고민하고 
함께 프로그램을 준비하다 보니 우리도 동심으로 돌아가서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센터에 도착하고 나서 오전 시간에는 방과후를 가는 학생이 꽤 있어서 일정 변동을 해줬으
면 하는 요청을 받았다. 그 때는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이 아닌 아이들을 놀아주거나 방학 
숙제와 공부를 도와주는 식으로 진행되었고, 오전 프로그램은 점심시간 이후로 미루어 일정
을 조정했다. 오후 프로그램의 시간을 넉넉하게 계획한 덕에 일정 조정이 쉬웠다. 미리 예상
한 것은 아니지만 뜻하지 않은 변수를 고려해 계획하기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장
난을 치거나 잘 따라주지 않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차차 우리도 적응을 하고, 서로 힘들지 
않게 이야기도 들어주고 하다보니 어느새 적응하여 기관의 아이들과 정이 들었다. 우리가 
기획한 프로그램에 미흡한 점도 많았겠지만 즐겁게 활동에 임해준 아이들이 너무 고마웠고 
또 보고싶을 것 같다. 

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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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센터에 처음 봉사를 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많이 미숙했던 점이 많이 있었다. 하
지만 이화봉사단에서 기획한 프로그램과 조원과 기획했던 프로그램을 5일 동안 진행하면서 
아이들과 소통하는 법과, 조원들과 협력하며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된 것 같다. 5일동안 아이
들과 지내면서 정도 많이 들어서 다음에도 봉사 활동에 꼭 참여하고 싶다.

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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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진행해서 매우 보람 있는 활동이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어

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아이들과 5일 동안 함께 지

내면서 친해질 수 있는 점이 좋았다.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아서 목이 아플 정도로 계속 

크게 이야기 한 적도 많았지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한 말도 잘 들어줘서 놀랐다. 활동을 

진행하면서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발생한 적이 있기도 했지만 팀원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잘 해결할 수 있었다. 

전*은


